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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념 

“아주 특별한 순간 - 그림으로 만나다”개최 

 

□ (전시기간) 2023.8.1.(화) ~2023.10.29.(일)

□ (전시장소)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 (전시작품) 채용신의 <평생도> 등 31건 83점

국립전주박물관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2023.8.1.~8.12.)가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념, 특별전 

“아주 특별한 순간 - 그림으로 남기다”(2023.8.1. ~10.29.)를 개최한다. 

전시품은 특별한 만남, 자연, 행사라는 주제로 채용신의 <평생도> 등 31건 

83점이 출품된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축하하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적인 야영 축제 활동으로,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회가 열린 후 32년 만에 두 

번째로 전라북도 부안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평생 만나기 어려운 특별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했던 조선시대 그림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풍경과 뜻깊은 행사를 그렸던 조선

시대 그림을 한 자리에 모아, 마치 그 만남의 순간, 경사를 축하하는 자리



에 서 있는 것만 같은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주 특별한 만남, 자연, 행사 

  전시는 특별한 만남, 자연, 행사라는 주제로 구성된다. 1부에는 아주 특

별한 만남을 주제로, 자유롭고 사적인 모임을 그린 그림들을 선보인다. 조

선시대에는 ‘아집雅集’, ‘아회雅會’라는 이름으로 취미를 공유하거나 소소

한 일상을 함께 즐겼던 문화가 있었다. 조선 후기에 중인들이 인왕산 자락

의 계곡에서 시사詩社를 연 일이나 관료들이 남산에서 계회契會를 가진 

일들은 많은 그림과 기록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 서직수徐直修

(1735~1811)는 붓이나 책 등 평소에 애호했던 물건 등을 빗대어 벗으로 

칭하고 그림 속에서 그들과 만나는 상상의 순간을 그리게 하였다. 어느 날 

경치 좋은 곳에서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이인문李寅文

(1745~1821)은 <누각아집도>를 그리고 누가 모였는지 모여서 무엇을 했

는지 글과 함께 남겼다. 

 

  2부에는 나에게 특별한 자연으로 기억되는 곳을 그린 그림들을 선보인다. 

경치를 그린 그림 속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연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강세황姜世晃(1713~1791)은 아들이 회양 부사로 부임하자, 아들을 

따라 가는 길에 금강산 가는 길목에 있던 피금정披襟亭을 방문하여 그림

으로 남겼다. 이 멋진 풍경 속에는 강세황과 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인상은 15년 전 지인과 함께 구경했던 금강산 구룡폭을 떠올리며 기억

을 더듬어 다시 그렸다. 경치를 기록하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

이었다. 함께 했던 순간은 그림을 통해 영원히 남았다.

 

  3부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기록한 궁중기록화와 주문하여 그려 받은 근

대기 초상화들이 전시된다. 지금도 돌잔치, 결혼식, 시상식, 퇴임식 등에서 

중요한 순서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념사진 촬영이다. 사진기가 없던 시

절, 그림은 국가적 경사와 집안의 중요한 기념일을 담아 후세에 전하는 역

할을 하였다. 

  왕세자가 탄생하여 스승과 상견례하고 성균관에 입학하는 등 왕실에서 

진행된 왕세자의 성장 과정도 그림으로 남았다.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



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누구나 되고 싶어 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평안감사 부임을 축하하며, 평양 대동강에 배를 띄우고 부벽루와 연광정에

서 잔치를 열었다. <평안감사향연도>는 2,500명이 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시끌벅적한 광경을 마치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만 같다.

  전시의 마무리는 채용신의 <평생도>다. 70세가 넘은 채용신의 머릿속에 

눈부시게 찬란했던 평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한양으로 올라

가 태조 어진 제작에 참여했던 경험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채용신은 자신의 특별한 순간들을 영원히 남기

고 자손들에게 보이고자 10폭의 병풍에 담았다고 한다. 

 

  2021년 4월 28일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그의 수집품 중 문화유산 2만 

1,693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는데, 그 가운데 <평생도>, <문관 

초상>, <수하한담도> 등 12건 31점을 이번 전시에 선보인다. 

  영상과 체험으로 만나보는 특별한 순간

  전시실에는 금강산 구룡폭을 그림과 실제 풍경으로 느껴보는 영상을 상영

한다. 또한, 화가 채용신(1850~1941)이 자신의 일생을 10폭의 병풍으로 

그린 평생도를 인터액티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화가 자신의 소설 같은 인생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전시 기간 중 누구나 현장에서 

아크릴 판에 ‘나의 특별한 순간’을 그려 게시할 수 있는 ‘전박스타그램, 나의 

특별한 순간’ 체험 행사가 관람객들을 맞이하며, 9월 7일(목)과 10월 5일

(목)에는 전시 연계 학술 콜로키움과 대중 강연도 준비되어 있다.  

  

  특별한 순간에 붓을 들었던 화가들의 손길을 따라 시간여행을 해보면서, 

지금, 여기, 오늘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기억

하고, 오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아주 특별한 전시에 여러분을 초대

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자료와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민길홍 (063-220-10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전시 포스터 



붙임2  주요 전시품 

도1. 평생도平生圖
채용신蔡龍臣(1850~1941), 20세기초, 
10폭, 비단에 색, 각 폭 83.0×31.9cm, 국립중앙박물관, 건희4091
2021년 고故 이건희 기증

도2. 십우도十友圖 
이인문李寅文(1745~1821), 조선 1783년,
종이에 엷은 색, 126.8×56cm
국립중앙박물관, 덕수5540

채용신은 자신의 일생에서 10가지 특별한 순간을 그림으로 남겼다. 31세에 결혼을 하고, 37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오르고, 51세에 어진을 그리고,  정산군수 등의 관직을 역임했으며, 61세에 
회갑연을 열었다. 채용신은 어진을 그렸던 화가로 고향인 전라북도 일대로 내려와 새로운 화풍으로 
지역 인사들의 초상화를 주문받아 그렸다. 그의 평생도에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던 어진 제작과 
화목하고 장수했던 개인의 삶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붓이나 책 등 서직수가 평소에 애호했던 물건 
등을 빗대어 벗으로 칭하고 그림 속에서 그들
과 만나는 상상의 순간을 그렸다. 당대 최고의 
화가로 꼽혔던 이인문이 그리고, 예원의 총수 
강세황이 화평을 썼으며, 스스로 시와 글을 적
었다. 노래와 술은 주인공의 풍류를 빛내준다.

도3.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작가모름, 조선朝鮮 1803년, 비단에 색 
각 133.2×50.6cm(1,8폭), 55.0cm(2~7폭)
국립중앙박물관, 건희3514, 
2021년 고故 이건희 기증

도4. 구룡연도九龍淵圖 
이인상李麟祥(1710~1760), 조선 1752년
종이에 엷은 색, 118.2×58.5cm
국립중앙박물관, 덕수1936

도5. 대사례도大射禮圖
작가모름, 조선 1743년, 
비단에 색, 59.7×259.8cm, 
국립중앙박물관, 덕수3267

서원아집西園雅集 중국 송나라 왕선王詵(1048~1104)
의 정원, 서원에서 1087년 열린 소식蘇軾
(1036~1101) 등 당시에 내놓으라하는 문사 16명의 
모임이다. 서원아집도는 이상적인 문인들의 그림 주
제로 자리 잡게되어 조선에서도 많이 그려졌다. 커
다란 돌벽에 글씨를 쓰고 있는 사람은 미불米芾
(1051~1107)이고,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소식이다. 

구룡폭은 금강산의 명소로, 이인상은 15년 
전인 1737년 19년 연상인 임안세 任安世
(1691~?)와 함께 보았던 구룡폭을 떠올리며 
그렸기 때문에 특별하다. 간단한 선염조차 
생략하고 절벽과 폭포의 뼈대만 그렸다. 화
가는 스스로 ‘일부러 색을 칠하지 않았다’고 
했고 ‘마음으로 이해한 것[心會]을 그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1743년 영조와 신하들의 활쏘기 행사를 그렸
다. 차례대로 활을 쏘며 서로간의의리를 다지는 
궁중행사다. 활쏘기는 유교적 수기의 연장선이
자, 활쏘기에 능했던 조선 태조를 계승한다는 
정통성을 의미하였다. 첫 번째는 왕이 활을 쏘
는 어사도, 두 번째는 신하들이 쏘는 시사도, 
세 번째는 성적에 따라 상벌을 내리는 시상도
다.


